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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골 대기환경 개선 상호 협력
 강혜연 기자  승인 2022.11.22 09:33

김조천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, 몽골 환경관광부장관과 양자회담

(사)한국대기환경학회와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/사진제공=한국대기환경학회

[환경일보] 한국대기환경학회 김조천 회장(건국대 교수, (재)그린패트롤국제환경기술연구원 이사장)

은 11월 21일(월)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바트에르덴 바트울지 몽골 환경관광부장관과 양자

회담을 가졌다.

양측은 몽골 울란바토르시(Ulaanbaatar City)에 초미세먼지 등 모니터링 및 감축 방안, 부천시의 IoT

등 ICT 기술을 활용한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 몽골 적용 방안, 양국의 기후온난화 협력 과제 발굴에 대

해 의견을 나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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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조천 회장은 대기오염이 점차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에 지난 7년

간 환경부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 사업단에서 개발한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활용되기

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, “막대한 정부 예산(약 724억원)을 들여서 만든 선진 환경오염 측정기들이

몽골을 통해 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이 작은 소망”이라고 밝혔다.

이에 바트에르덴 장관은 “한국의 대기오염 개선 사례가 몽골이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

도움이 될 것”이라며, “수도권에서의 구체적인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”며 향후

상호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.

김조천 회장(왼쪽)과 바트에르덴 장관이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. /사진제공=한국대

기환경학회

또한, 김조천 회장은 부천시의 ICT를 활용한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모범사례를 활용한 에르데네트

시(Erdenet city)의 녹색·건강도시 개념을 개발하는 방안을 한국대기환경학회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노

력하고 있다고 밝혔다. 김 회장은 향후 부천시와 에르데네트시가 상호 MOU를 체결할 경우 이에 따

른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고, 바트에르덴 장관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.

아울러 김 회장과 바트에르덴 장관은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·운영뿐만 아니라 기후 온실가스

대책, 저감 방안 과제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.



한편, 한국대기환경학회는 학회 경험과 실무를 바탕으로 몽골 환경과학 및 공학분야의 엔지니어 역

량 강화, 엔지니어 간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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